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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교차가 클 때는 스타일링 센스가 어느 때보다 필요

하다. 지난 계절 입던 옷을 입기도, 그렇다고 다가올 계

절에 입을 옷을 준비하기도 애매한 때 유효한 스타일링 

팁을‘ALLETS’가 소개했다. 

▣ 베이직한 컬러의 니트를 묶어 내추럴하게 

티셔츠 위에 베이직한 컬러의 니트를 묶으면 단정하지

만 포인트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다. 넉넉한 티셔츠에 

화이트 니트 그리고 안경으로 자연스러운 룩을 연출한 

조이. 제시카는 이보다 좀 더 단정한 느낌으로 핏이 딱 

맞는 티셔츠에 깨끗하게 매듭을 지은 니트를 걸쳐 룩을 

연출했다. 

▣ 컬러풀한 니트를 묶어 룩에 포인트를  

슬기는 톤 다운된 컬러의 옷에 새빨간 니트를 묶어 포

인트를 줬다.  화이트 티셔츠와 데님에 민트색 니트를 매

치해서 리듬감 있는 룩을 완성하는 것도 스타일링 팁! 

▣ 박시한 스웨트 셔츠를 묶어 스타일시하게 

넉넉한 스웨트 셔츠를 툭 걸치거나 묶어 입어보자. 대

충 묶은 느낌으로 매듭을 대강 마무리하는 것도 팁!

패션 인플루언서 소피아 코엘료처럼 애슬레저룩에 

스웨트 셔츠를 둘러 스트릿 룩과 같은 느낌을 연출할 

수도 있고 강민경처럼 자신의 몸보다 상대적으로 큰 

스웨트 셔츠를 걸쳐 입으면 여리여리한 느낌을 연출할 

수도 있다. 

▣ 스커트나 원피스에도 묶기 

심플한 원피스나 스커트 착에도 묶어 입기는 어울린

다. 허리에 무심한 듯 길게 니트나 카디건을 늘어 뜨려 

묶으면 심플한 룩에 액세서리처럼 포인트 역할을 한

다. 이에 웨스턴 부츠로 포인트를 더한 하니의 룩을 참

고하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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